
제주농협이 겨울채소 수급안정을 위

한 유통 상황 점검에 나서고 있다.

제주농협은 최근 한파에 따른 겨

울채소 생육상황을 살피고, 전년

대비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

겨울채소의 안정적인 가격지지 기

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6일 겨

울무, 당근, 양배추 등 주요 겨울채

소 수확 현장을 방문해 농가 애로

사항을 청취했다.

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

해 겨울채소 가격 호조에 따른 재

배 확대 영향으로 2025년산 겨울

무 당근 양배추 재배면적은 9945

ha로 전년 대비 28% 증가했으며,

생산량 또한 34% 늘어날 것으로 전

망되고 있다.

이에 제주농협은 품목별 자조금

단체 및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

회와 협력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

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.

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판촉도

이어간다. 제주농협채소조공법인은

전국 이마트 매장 내 스크린 광고

를 통해 제주농산물의 우수성을 알

리고 있으며, 오는 2월에는 성출하

기를 맞아 제주 겨울채소 페스타

를 개최할 계획이다. 오은지기자

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

족과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

한 2026년 도-농협 협력사업 이

본격 추진된다.

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

도-농협 협력사업 은 농촌 고령

화와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

도와 농협 중앙회가 업무협약을 맺

고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민간 협

력 모델로, 지난해까지 농작업 편

의장비 9748대, 대행(임대)용 농기

계 642대를 지원해 고령농과 영세

농의 영농 부담을 줄여 왔다.

올해 사업에는 총 25억65000만

원(도비 13억5000만, 농협 중앙회

3억2400만, 자부담 8억9100만)을

투입해 농가 보급형 농작업 편의장

비와 농작업 대행(임대)용 농기계

가 지원된다.

우선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

으로 전동가위, 동력운반기, 관리기,

농약 분무 제어장치, 파쇄기 등 농

업 현장 맞춤형 장비를 개별 농가에

지원한다.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

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이며, 사업 신

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

센터에서 2월 10일까지 받는다.

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

기종은 형식 승인 품질 인증을 받

은 농기계로, 농가당 1기종 1대에

한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.

농작업 대행(임대)용 농기계 지

원사업으로는 트랙터, 콤바인, 굴삭

기 등을 도내 지역농협에 지원한

다. 신청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

서 받는다. 오은지기자

제주지방조달청은 제주시 소재 주

식회사 이투지가 연구 개발한 태양

광 발전 시스템이 우수조달물품으

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.

제주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우수

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태양광 설

비의 스트링별 이상을 실시간으로

감지하고 원격으로 절연저항을 측

정해 개별 제어를 가능하게 한 원

격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, 특히

스트링별 정밀진단을 통해 중대재

해를 예방함은 물론 발전 설비의

효율성을 향상시킨 제품이다.

김수열 제주지방청장은 이번에

선정된 우수제품은 공공시설의 유

지관리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감전

사고 예방 등 국민의 안전을 확보

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이라며

앞으로도 기술력을 보유한 도내

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기

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

극 돕겠다 고 말했다.

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수

의계약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할

수 있다. 오은지기자

제주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이 다시

오름세를 보이고 있다. 특히 가계

대출 연체율이 한 달 사이 큰 폭 뛰

며 최고치를 갈아치웠다.

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7일 발표

한 2025년 11월중 제주지역 금융

기관 여 수신 동향 에 따르면 지난

해 11월 말 기준 제주지역 예금은

행 연체율(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

기준)은 1.18%로 전월 대비 0.06%

포인트(p) 상승했다. 연체율은 최

근 두 달 연속 올라 역대 최고치였

던 지난해 4월(1.23%) 이후 7개월

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.

특히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폭

이 두드러졌다.

지난해 11월 말 기준 제주지역

가계대출 연체율은 1.32%로 전월

(1.15%)보다 0.17%p 상승하며 최고

치를 다시 경신했다. 앞서 지난해 1

월(1.19%) 최고치를 찍고 다소 완

화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4월 1.25%

로 급등하며 다시 최고치를 새로

썼고 5월(1.26%)에도 상승세가 이

어졌다. 2024년 11월부터 줄곧 1%

대에 머물고 있다.

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

율은 0.40%로 전월 대비 0.02%p 상

승했다. 지난해 9월부터 오름세가

이어지고 있다.

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1.15%로

전월 대비 0.02%p 하락했다.

한편 지난해 11월 중 도내 금융

기관 여신(잠정)은 303억원 증가하

며 전월(+1827억 원)보다 증가 폭

이 크게 축소됐다. 11월 말 기준 여

신 잔액은 전년 동월 대비 1.9% 증

가한 40조5461억원이다. 지난해 1

월부터 꾸준히 40조원대를 유지하

고 있다.

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(+

1194억원→+1401억원)은 증가폭

이 확대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(+

633억원→-1098억원)은 감소세로

전환했다.

차입 주체별로는 기업대출이 전

월 1352억원 증가에서 261억원 감

소로 돌아선 반면, 가계대출은 391

억원 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. 가

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(+221

억원→+359억원) 증가폭이 확대됐

고, 기타 가계대출(+85억원→+32억

원)은 증가폭이 둔화됐다.

수신(잠정)은 317억원 늘어나며

전월(-3359억원) 대비 증가 전환

했다. 요구불예금(-67억원→+2651

억원)이 공공예금(-277억원→+

2517억원)을 중심으로 늘어난 영

향이 컸다.

오은지기자 ejoh@ihalla.com

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한 해 공공형

계절근로사업이 10개 농협으로 확

대 운영되는 등 연인원 12만 명을

농번기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.

제주도가 수립한 2026년 영농

인력 지원 계획에 따르면 연인원

기준으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4

만 명, 농촌인력중개센터 2만 명,

공공형 계절근로사업 2만 명, 계절

근로자 등 4만 명 투입을 계획하고

있다.

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선

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여 도내외

유 무상 인력을 공급한다. 농협중

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

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

력 지원이 이뤄진다.

이 과정에 지난해 시범 운영됐던

제주 탐나는 농케이션 사업을 확

대한다. 탐나는 농케이션은 참여자

(도시민)가 제주에 체류하며 오전

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(4시간)하고

오후 시간엔 자유롭게 제주 관광과

휴식을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이다.

적기 인력 배치 방안으로 농촌인

력중개센터 간 연계도 강화한다.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

공모에 선정된 7개 지역농협(김녕

고산 함덕 구좌 표선 안덕 성산일

출봉)은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인력

이 필요한 농가에 중개하게 된다.

농가 호응이 높은 공공형 계절

근로사업 은 지난해 6개 농협에서

올해는 애월 효돈 중문 제주감귤

농협이 신규 선정되는 등 10개 농

협으로 확대 운영된다. 계절근로자

인원은 총 430명에 이른다.

이들 공공형을 포함 올해 외국인

계절근로자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

29% 증가한 1640명이 배정됐다. 오

는 3월엔 행정시와 협력해 농어업

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른

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 변경 사

항을 안내하는 농가 설명회를 열어

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.

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27일
코스피지수 5084.85

+135.26
▲ 코스닥지수 1082.59

+18.18
▲ 유가(WTI, 달러) 60.63

-0.44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470.08 1419.52 1EUR 1749.25 1680.99

100 951.35 918.63 1CNY 218.12 197.36

2026년 1월 28일 수요일6 경 제

제주지역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 최고 기록

제주농협은 지난 26일 겨울무 당근 양배추 등 주요 겨울채소 수확 현장을 방문해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. 제주농협 제공

공공형 계절근로 10개 농협으로 확대


